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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예측시스템(GloSea6) 열대저기압 예측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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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은 기후예측시스템(GloSea6-GC3.2) 기반 열대저기압 예측정보 생산 체계를 현업화하고, 과거기

후 모의기간(1993∼2016) 동안 열대저기압 예측성능을 평가하였으며, 24년 5∼8월 동안 열대저기압 3개월 예측정보 생산을 

시험 운영하였다. 과거기후 모의기간 동안 열대저기압의 발생은 전반적으로 관측대비 과대 모의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

히 북서태평양 및 북동태평양 해역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북대서양 해역과 이와 연관된 북동태평양 일부 해역에서는 과소 모

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앙 북태평양 해역에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열대저기압을 비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경향이 나타

났으나, 이는 대부분의 기후예측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오차와 일치하였다. 이동 진로 분포 또한 발생 분포와 유사한 

오차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월별 발생 빈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서양에서 특히 8∼10월 GloSea6가 모의하는 열대저

기압의 빈도가 현저하게 적었고, 북동태평양 및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월별 발생 빈도가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열대저기압 연변동성의 경우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관측과 GloSea6 간에 유의한 상관(0.38)이 나타났으나, 오히려 

과소모의하고 있는 북대서양 해역의 연변동성은 높은 예측성(R = 0.53)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GloSea6 모델의 해상도가 

이전 버전 GloSea5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보다는 약하지만, 허리케인 강도 분류 기준인 Saffir-Simpson 등급 기준으로 

2등급 이상 더 강한 열대저기압을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도 모의에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23년 기후

예측시스템 열대저기압 예측정보 생산체계를 현업화하고 2024년 5∼8월 동안 기후장 대비 열대저기압 발생 및 이동진로, 한

반도 영향 구역 통과하는 열대저기압에 대한 예측정보를 생산 및 시험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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